
■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결과 분석

                                                                         김진건 소장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이 최종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10월 2025학년
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의대로부터 증원수요와 그에 따른 
교육 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의대 증원 2,000
에 대한 세부적인 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해 수요조사 때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의학 교육 
내실화와 의과대학 육성 그리고 감염병 위기 대응이라는 큰 비전하에 비수도권 의과
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대 정원이 최
소 2,151명 최대 2,847명정도 증원되어야 한다는 수요를 발표하였습니다. 

 작년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2월에 최종 2,000명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내고, 
증원 기준으로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 배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재 40%에서 



60%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오늘 최종적으로 대학별 증원 인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최종 배정 결과 

지역 대학 현정원 신청인원 배정 2025정원

수도권

서울

서울대 135

365

0 135
연세대 110 0 110
한양대 110 0 110
경희대 110 0 110
고려대 106 0 106

가톨릭대 93 0 93
중앙대 86 0 86

이화여대 76 0 76
계 826 365 0 826

경기
성균관대 40

565

80 120
아주대 40 80 120

차의과대 40 40 80

인천 인하대 49 71 120
가천대 40 90 130

계 209 565 361 570
수도권 전체 1,035 930 361 1,396

비수도권

강원

강원대 49

2,471

83 132
연세대(미) 93 7 100

한림대 76 24 100
가톨릭관동대 49 51 100

경북 동국대(경) 49 71 120

대구

경북대 110 90 200
계명대 76 44 120
영남대 76 44 120

대구가톨릭대 40 40 80
경남 경상국립대 76 124 200

부산

부산대 125 75 200
인제대 93 7 100
고신대 76 24 100
동아대 49 51 100

울산 울산대 40 80 120

전북 전북대 142 58 200
원광대 93 57 150

광주 전남대 125 75 200
조선대 125 25 150

제주 제주대 40 60 100

충남 순천향대 93 57 150
단국대(천) 40 80 120

충북 충북대 49 151 200
건국대(충) 40 60 100

충남
충남대 110 90 200
건양대 49 51 100
을지대 40 60 100

비수도권 전체 2,023 2,471 1,639 3,662
총계 3,058 3,401 2,000 5,058



   배정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 배치 원칙에 따라서 서울 소재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고려대, 가톨릭대, 중앙대, 이화여대 의대는 한명도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도권인 성균관대, 아주대, 가천대는 현재 정원의 두 배 
이상의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배 이상의 증원이 이루어졌지만 현 정원이 40명으
로 많았음을 참고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증원은 361명으로 전
체 증원 2,000명 기준 18% 비중입니다. 
  배정 결과,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정부의 4대 필수의료 정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해야 할 지방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국립경상대가 정원 200명으로 매머
드급 의대로 격상되었습니다. 증원 인원 기준으로는 충북대가 151명, 국립경상대가 
124명으로 큰 인원의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이 현재 40%에서 60%까지 높아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소재 고교에 진학중인 학생들의 의대 준비 인원이 늘
어남과 동시에 지역인재전형 지원을 위해 중학교부터 지방 소재 중학교 진학이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면 의대 합격선이 하락하고, 도미노처럼 치의예, 한의예, 약학 
등 의학계열 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일반학과 입결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 
정원이 5,058명까지 2,000명 확대됨으로써 기존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모집인원 
4,841명 중 의대 합격권은 비율상으로 40% 이상이 되게 됩니다. 종로학원 정시 분석 
기준으로, 국수탐 백분위 기준 기존 합격권이 285.9점이라면 2,000명 증원에 따라 
4.5점 정도 낮아진 281.4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시 뿐만 아니라 수
시 내신도 입결 하락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역인재전형 40%에서 60%로 확대 적용되
는 비수권도권 의대의 경우 합격선 하락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의대의 경우 비수도권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상위권 자연계 학생의 의예과 
도전, 직장인부터 N수생까지 합류하면서 수도권 의대의 경우 하락의 폭이 적거나 비
슷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